
-  미래사회연구회 2018년 제1차 워크숍 -

충남연구원의 미래

□ 행사 개요

○ 일 시 : 2018. 9. 10.(월) 17:00

○ 장 소 : 충남연구원 3층 세미나실

○ 주 제 : 충남연구원의 미래

○ 참 석 : 원내 미래사회연구회 회원 등

(강마야, 박경철, 송두범, 오용준, 정옥식, 홍원표)

□ 주요 내용

○ 2019년 예산 결정과정이 연구원 위상에 주는 의미

- 당초 연구용역으로 수행하던 법정계획을 출연금으로 수

행하며, 전략과제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함

- 이는 도가 원의 전략과제에 대해 높이 평가하지 않음을

의미하며, 도정의 팅크탱크라는 말을 무색하게 함

- 연구원 설립 당시 도와 원이 수직적 구조를 갖고 출발했

는데, 보다 수평적인 파트너 관계를 모색하는 노력이 성공

하지 못하고 있으며, 오히려 수직구조로 물러서는 퇴행이

라고 볼 수 있음

○ 시대가 변했고, 연구원도 변하지 않으면 존재의의를

상실할 가능성 있음

- 우리원을 포함 정부/지방의 정책연구기관은 사실 개발시



대의 산물이며, 일본 사례를 보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축

소되거나 사라지는 사례가 많음

※ 국책연구기관의 경우 1993년 정부가 5개년개발계획 수립을 중단한

이후 사실상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보임

- 인터넷의 등장 등 정보순환 가속화와 정책지식 생산주체의

다원화에 따라 수공업적 연구방식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

- 외국 사례를 보면, 정책지식수요자와 공급자 간 관계가 수

직형, 협조형, 시장형으로 변천해 왔는데, 원과 도와의 관

계가 수직형에서 협조형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

○ 연구원 위상제고 위해 우선 공론화와 조사연구 필요

- 현재 문제는 연구원의 위상과 미래에 관련한 중대한 논의

를 진행할 장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임

- 한편, 연구원 위상 제고는 연구조사를 통한 근거확보와 논

리개발이 필요한데, 이를 위해서는 연구원 차원에서 자원

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함

- 현 상황에서는 연구원의 대표적 대의기관인 노사협의회, 행

복발전소 등이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하고 공론화 방식을 결

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→ 미래사회연구회가 관련 회합을

주선하도록 하고, 연구실장께 모임을 건의


